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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한국 교 회사가가 아니다. 그 러 므 로  역사적인 자료나 그  해석 

에 전문성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. 내 가  보 려 고  하는 점 은  그리스도교 

와  민족사의 관 계 ，다음으로 민중사와의 관 계 ，끝 으 로  성서의 메시지 

와의 관계이다. 그 러 나  민족사와 민중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분하 

고  그렇지 않을 때는 총 괄적으로 다룰 것이다.

1. 그 리 스 도 교 회 로  몰 려 든  자들의 사회적 성 분

우리의 근 대 사 를  특징짓는다면 민란사라고 할 수  있을 것이다. 몇 

가지 중요한 경우를 살펴보자. 홍경래란이 일어나기 전 10년에서 

1800년 사이에 역사에 기록된 민란만 다섯 차례 있었다. 이러한 민심 

의 소재를 안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으로서 민중을 규 합 ，봉기하여 정 

주  무혈입성을 위시하여 여러 고을들을 점 거 했 는 데 ，가담자 수 는  10 

만여 명을 헤아린다. 저들이 패배했을 때 홍경래와 더불어 2천 명이 

나 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봉기한 사람의 수 를  입증해준다.

다음은 진주민란이다. 역시 양반 출신인 유 계 춘 (1卵佳春)을 중심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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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 일어난 민중봉기는 경상도 지방에서 단성을 위시한 15개 고 을 ，전 

라도 지방에서 함평을 위시한 9개 고 을 ，충청도에서 공 주  등  9개 고  

을  그리고 함 경 도 ，경 기 도 ，황해도까지 휩쓸었는데，궐기할 때마다 

수천 수만 명씩 동원되었다고 하 니 ，봉기한 사람의 수 는  짐작하고도 

남음이 있다.

나 는  민중운동을 가끔 화 산 맥 과  비교하기를 즐겨 하 는 데 ，이런 활 

화산의 맥은 이른바 동학농민혁명에서 그  절정을 이룬다.

동 학 농 민 운 동 ! 이 운동은 전봉준이 그의 친구들인 손 화 중 ，김개남 

등 과  더불어 일으켰는데 전봉준 자신의 말대로 저들은 아침에는 밥 

을  먹 고 ，저녁에는 죽 을  먹는 몰락한 지식층이었다. 이 봉기운동은 

흔히 세 단계로 나 눠 지 는 데 ，그  첫 단계로 보 는  1894년 음력 1월 10 

일의 고부민란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사 

건처럼 보 는  이도 있으나，나 는  이것을 터질 수밖에 없는 활화산의 

시 발 이 라 고 본 다 .

저들은 처음에 정부의 감언이설로 자진철수했으나 그것으로 끝낼 

수  없었다. 그 러 므 로  다시 반란군을 일으켜 마침내 전주에 입성하게 

된 것이다. 그때 참여한 자들이 1만  3천 명이라는 기록이 있다. 저들 

은  승승장구 전진하여 그 주변 고을들을 전부 접 수 하였다. 그리고 마 

침내 서울에서 온  관군과 접 전 ，대파하고 전주로 귀환하였다.

그 러 나  제 은  자신들의 승 리 를  너무 과대평가했고，점령한 지역 

에 성급히 안주하려 하였다. 그 것 은  위장술책일 뿐인 관의 제의를 받 

아들여 관군과 화약을 맺고 저들이 접수한 전라도 53주를 개혁하는 

데 착수했던 것에서 엿볼 수  있다. 이런 과정에서 관은 청국과 일본 

에 원병을 청하였다.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민 군 (民 軍 )은  그때에 10 

여만으로 악전고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열세로 무참히 참패하 

고  말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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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원 했 는 가 ? 홍경래란 이래로 동학봉기 

의 구성원은 한결같이 농민들 이 었 다 . 당시로 말하면 농민들이 곧  민 

중이었다. 저들은 이중 삼중의 착취대상이었다. 농민혁명 때에 전봉 

준  등이 선포한 창 의 문 (借 義 文 )은  저들뿐만 아니라 민란을 일으킨 

농민들의 이유를 포괄한 것이라고 보겠다.

민 (民 〉은  국가의 근 본이다. 근본이 쇠 삭 (衰 別 )하 면  국가는 잔 

약 (殘 弱 )해 지 는  것이다.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밖 

으 로  향제 (鄕 第 )를  베풀어 오직 홀 로  온전할 방책만 꾀하고 헛되 

이 국록을 없애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. 우리들은 비록 재 야의 유민 

이나 군 토 (君 土 〉를  먹고 군의 (君 衣 )를  입고 있으니, 국가의 위망 

을  앉아서 볼  수는 없다. 팔 로 (八 路 〉가  동심 (同 心 )하 고  억 조 (德  

北 )가  순 의 (詞 議 )하 여  이제 의 기 (義 旗 )를 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

사생의 맹서로 삼는다. 금일의 광경이 비록 놀라운 일에 속하나 결 

코  공 동 (S 動 )하 지  마 라 . 각기 민업을 평안히 하고 승평한 세월을 

함께 축 (視 〉하며 성 화 (聖 化 )를  모 두  누리게 되면 천만행심일까 

한다.

1907년 일본은 강제로 한국군을 해산하였다. 이에 항거하는 의병 

봉 기 가  일어났다. 의병의 봉 기 는  단순히 군사적 저항에 그친 것이 아 

니 라  가난에 허덕이는 민중을 자극하여 일본과 그에 뇌동하는 반역 

자들을 적으로 삼는 민중봉기로 화했다. 저 유명한 활 빈 당 (1900년 ) 

은 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의적운동이었다. 저들은 13개 슬로건을 

내 세웠는데，그 골자는 토 지분배와 반봉건운동이었다. 이것은 민족 

적 의분이 사회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구체적 증 거이다. 이 뒤를 이 

어 독 립협회, 개화운동 등이 함께 일어났으나 모 두  실 패 로  돌아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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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리 가  물 어 야 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.

그것은 첫 째 ，이 많은 민 중 ，더군다나 반란에 의해 완전히 설 땅을 

잃어버렸을 민 중 ，자기 고향에 발 딛고 살 수  없었을 이 민 중 ，저들이 

어디로 갔겠는가 하는 것 이 다 . 둘 째 ，내 가 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민중 

운동은 폭발된 활화산이라고 했 는 데 ，그  화산맥은 어디에서 끝나버 

렸을 까 ?

우리는 역대의 민중봉기사에서 이른바 지도층과 현장에서 싸우는 

농군들 사이에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. 흥 

경래란이 그랬으며 진주민란도 그 러 하 였 다 .무 엇 보 다 도  농민혁명 때 

그  갈등은 극에 이르렀다. 전봉준이 난 을  일으켰을 때에 이른바 동학 

지도부가 “도 (道 )로써 난 (亂 )을  지음은 불 가 (不 可 )한  일 이 다 ” 하 

고  전봉준 등  혁명군의 지도자를 국가의 역적이라 하여 이를 공격할 

것을 명령한 때도 있었다. 사실상 동 학  지도부는 농민혁명을 반대했 

으 며 , 후기에 시 세 를  탔다고 생각한 동 학  지도부가 그  패배 후  홀로 

일본으로 망명하여 “호사함이 마치 왕후와도 같 았 다 ”고  한다. 그후 

그들은 천도교로 둔갑하여 안전지대를 찾았다. 그러나 그들을 따르 

던 민중은 그럴 처지에 있지 못 했 다 . 농민군이 10만여 명이었다면 저 

들에 딸린 식 구 는  최소한 100만이 넘었을 것이다. 그밖에 그들과 연 

류된 자들을 계산하면 그  수 를  헤아릴 길이 없다. 저들은 물론 그들 

의 고향땅에 그 대 로  머무를 수  없었을 것 이 다 . 그러므로 전국 사방으 

로  흩 어 졌 으 며 ，그  어디에서나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 

이다. 이런 민중 속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다.

한국의 선교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른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

채택했는지 모 르 나 ，저들이 상류사회가 아니라 부녀자를 포함한 하 

류계층을 일차적 선교대상으로 한  것 은  적중하였다. 결국 홍경래란 

이래 농민봉기를 하다가 뜻 을  이루지 못한 민중이 그리스도교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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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적했던 것이다.

그러면 저들의 기대는 무 엇 이 었 을 까 ?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다. 그  

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 있을 것 이다.

하나는，그리스도교를 그들의 피신처로 찾은 것이다. 그러므로 그  

리스도교회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을 책임진 셈이다. 둘 째 는 ，저들 

이 지금까지 끝끝내 이루지 못한 소 원 (恨 )을  성취할 수  있는 힘을 

기대했을 것이다. 경제적으로 끝없는 착취를 당하고，정치적으로 철 

저히 비인간화된 저들에게 사랑과 자 유 ，평등을 내세운 그리스도교 

는  마른 숲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. 셋째는 민 

족적인 소 원이다. 특히 동학란에서 무참히도 외세에 의해 목전 꿈이 

무산된 경험을 가진 저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국주의 세력이 아 

닌 어쩌면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것같이 보이는 미국이 신천지를 

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신할 수 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그  당시의 민중 

은  민족적 소 원 ，민중적 한 ，생존적 불 안 ，이런 모든 것을 안고 교회 

에 몰려왔던 것이다. 그때의 교인증가 통 계 는  이 사실을 말하고 있 

다. 1895년에는 1만  2,052명이던 것이 1907년 , 즉  12년 사이에 3만 

6,508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 면 (We K o r e a  R e v i e w , 1906) 

평양 인구의 삼분의 일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 

했다는 기록도 있다.

2. 교 회 는  저들에게 무 엇 을  주 었 는 가

그리스도교회로 몰려든 저들은 한마디로 위험분자들이었다. 따라 

서 선교사들은 저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약세였다. 게일이라는 

선교사는 이 민중을 일컬어 “위조애국의 미친 듯한 광란이 휩쓸어


